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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장 경제․산업개발

제8장 경제・산업개발

1. 현황 및 여건변화

▮철강과 항만을 축으로 성장 중인 산업・물류형 기업도시

¡ 단일제철소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연관기업 위치

­ 세계 최대 규모의 부지(약 17.6㎢)와 단일 고로(高爐, 6,000㎥) 보유

¡ 광양항 컨테이너부두, 배후물류단지 등 총 8,879천㎡가 자유무역지역으로 

지정된 동북아 물류 허브

▮풍부한 일조량으로 고부가가치농업 실현 및 청정에너지 확충 여건 양호

¡ 연누적 일사량이 4,619.6MJ/㎡로 전남(4,551.4MJ/㎡) 및 전국평균

(4,474.0MJ/㎡)에 비해 각각 1.5%, 3.3% 높음(국립기상연구소, 2013)

¡ ’11년에 WHO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였으며, ’13년에는 전국 3대 건강도시로 선정

¡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설 하우스 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, 시설원예

중심의 자본·기술 집약적 농업으로 부가가치 제고 가능

¡ 광양항 3단계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해 컨테이너부두 및 동측 배후물류단지

에 5.1MW 규모의 태양광 시설 설치

▮최적의 항만물류 입지여건 불구 물동량 둔화, 체선율 증가

¡ 광양항은 방파제 없이도 연간 정온수역 유지가 가능하고, 20m이상의 항로

수심, 16m이상의 안벽수심 등 최적의 물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춤

¡ 전국 4대 항만 중 체선율이 가장 높으며, 이에 따른 체선비용도 142.6억원에 이름

­ 주요 항만 체선율(%) : 부산항 0.34, 인천 1.3, 울산 4.4, 광양 5.2

▮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진행의 부진

¡ 2014년말 현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면적은 총 77.71㎢임

­ 지구별 경제자유구역 지정 면적(㎢) : 광양 13.64, 율촌 27.81, 신덕 14.10, 

화양 9.99, 하동 12.17

¡ 지난 5년(2008~2012년)간 정부 지원액은 인천, 부산·진해 경제자유구역의 

1/3 수준인 1,189억원에 그침

­ 기반 시설 지원액도 1,180억원으로 부산·진해(3,158억원), 인천(2,323억원)에 비해 낮음

¡ 황금산단, 세풍산단 등의 착공 지연

▮철강산업에 대한 경제・산업 의존도가 높아 신성장동력 창출 필요

¡ 세계경제 침체, 중국 철강생산 증가 등의 여파로 광양제철소 매출이 줄어듦

에 따라 지방세 수입 감소

¡ 미래소재·에너지산업, 관광산업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 필요




